
2021년 한국작물학회 임시총회 및 춘계학술대회

- 69 -

PA-43

]��ä� ;� ]^� r�$� =>� Õ"Ö� y:� ;� e'3�� ø� ù:� �0

박원1, 이형운1, 고산1, 김태화1, 이임빈1, 김수정1, 정미남1*

Won Park1, Hyeong-Un Lee1, San Goh1, Tae Hwa Kim1, Im Been Lee1, Soo Jung Kim1, Mi Nam Chung1*

1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
1Bioenergy Crop Research Institute, NICS, RDA, Muan 58545, Korea

[서론]

서구화된 식생활로 암, 고혈압, 당뇨병 등 성인병이 급증하게 되면서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. 최근 고구마는 

영양적 가치와 기능성에 대한 평가가 높아 수요가 증가되었고 고구마의 고품질화, 안정생산 및 공급 등이 요구되기 시작하였

다. 본 연구에서는 유용성분 함유 고구마 품종의 대량생산을 위한 재배법 개발을 위하여 재식간격 및 재배기간에 따른 괴근 

수량 및 다양한 유용성분 함량 분석을 실시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재식간격 및 재배기간에 따른 괴근 수량 및 유용성분 함량을 조사하기 위해 표준시비량(N5.5-P2O56.3-K2O15.6-퇴비

1,000kg/10a)을 살포하여 시험구를 조성하였다. ‘주황미’(베타카로틴), ‘신자미’(안토시아닌) 품종의 묘를 5월 17일에 재식

간격 70×20cm, 70×25cm, 70×30cm, 그리고 70×35cm 간격 4처리와 수확시기 120일, 140일, 160일 3시기로 구분하여 난괴법 

3반복으로 정식하였다. 수확 후 처리별 괴근 수량, 베타카로틴, 안토시아닌, 폴리페놀, 플라보노이드 함량 등을 조사, 분석하

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동일한 재식간격 조건에서 재배기간별 고구마 수량 조사 결과, 주황미의 경우 70×20cm 정식구에서 120일 재배구에 비해 140

일과 160일 재배구의 총 괴근 수량은 36%와 54% 증가하였으며, 300g 이상 괴근 수량은 170%와 221% 증가하였다. 70×25cm, 

70×30cm와 70×35cm정식구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. 또한 주황미 괴근의 베타카로틴의 총 함량도 재배기간이 길

수록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. 신자미의 경우 역시 동일한 재식 간격 조건에서 고구마 재배기간이 길수록 총 괴근 수량과 300g 

이상 괴근의 수량이 크게 증가하였다. 동일한 재배기간 내에서 재식간격에 따른 총 괴근 수량 및 안토시아닌 수량의 변화는 

큰 차이가 없었으나 300g 이상 괴근 수량 및 이에 해당하는 안토시아닌 총 함량은 140일과 160일 재배구에서 70×30cm와 

70×35cm 정식구의 수량이 70×20cm과 70×25cm 정식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. 신자미 괴근의 총 수량에 대한 안토시아닌 함

량은 재식간격 및 재배기간에 따라 큰 차이는 없었으며 300g 이상 괴근 수량에 대한 안토시안 총 함량은 동일한 재식간격에서 

160일 재배구가 120일과 140일 재배구 보다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. 또한 두 품종에서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

분석한 결과 160일 재배가 120일과 140일 재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. 결과적으로, 고구마 유용성분 대량 생산을 위한 재배방

법으로 두 품종 모두 재배기간은 160일이 적합하였으나 재식밀도는 주황미의 경우 모든 처리구에서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

으며, 신자미의 경우는 70×30cm 또는 70×35cm에서 300g 이상 괴근의 유용성분 총 함량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. 이러한 

결과는 고구마 수량 및 유용성분 대량생산을 위한 재배법 개선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으로 생각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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